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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3. 10. 31.(화) 16:00

부산지역 찾아 수출기업 현장 목소리 듣고, 

인니와 해양수산분야 협력 방안 모색

 -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, 수산식품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산
식품 수출기업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 당부

 - 해수부와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가 양국 간 해양수산분야 협력의 
든든한 가교가 되기를 희망 

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1일(수) 부산 사하구 ㈜늘푸른바다를 

방문해 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 등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

벡스코에서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차관을 만나 양국 간 해양·수산

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.

  먼저, 조 장관은 200만 불 이상 어묵을 수출하는 기업인 ㈜늘푸른바다를 

찾아 부산시, 수협중앙회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한국수산회, 한국수산

무역협회,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수산식품 수출확대 

방안과 수산물 물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.

  조 장관은 현장에서 “민생 경제와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

정부와 수출기업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.”라며, “정부와 관계기관은 

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동향을 

모니터링하고 수출 지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

말할 예정이다.

  다음으로, 조 장관은 인도네시아 해양 투자조정부 차관 면담에서 양국 간 

진행 중인 정부개발원조(ODA) 사업을 비롯하여 양국이 ‘한-인니 해양

협력 양해각서’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국제 협력사업 현황을 점검한다.

동정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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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조 장관은 면담에서 “내년 4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‘한-인니 해양공동

위원회’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니 측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.”

라며, “양국이 인도-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해양·수산 분야

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.”라고 말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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